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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중 최대 성수기다운 대결의 서막이 열
린다.분기점은19일이다.이날두편의한국
영화와 또 한 편의 할리우드 대작이 동시에
개봉한다. 어느 때보다 ‘핫’한 겨울 흥행 대
결이다.

덩달아 각 영화 제작진의 고민도 상당하
다. 관객의 ‘민심’ 예측이 쉽지 않은 탓이다.
일단 흥행 불패의 아이콘 송강호를 믿어보

겠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전쟁의 혼돈
을 춤으로 극복하려는 청춘 도경수의 도전
역시 시선을 붙잡는다. 할리우드 히어로 무
비의 양대 축을 이룬 제작사 DC의 신작 ‘아
쿠아맨’도 긍정적인 기대를 얻으면서 예측
불가의흥행레이스가본격시작된다.

송강호의 선택은 1970년대 “마약수출도
애국”이라고믿던남자의이야기인 ‘마약왕’
이다. 900만 흥행작인 ‘내부자들’의 우민호
감독과 손잡은 송강호는 배두나 조정석 유
재명 조우진 등 내로라하는 배우와의 협업
으로 볼거리를 선사한다. 관객의 구미를 당

길 화려한 요소가 상당하지만 정작 영화 흥
행을 결판 짓는 ‘이야기’와 ‘메시지’가 다소
빈약하다는반응도나온다.

맞대결에 나선 ‘스윙키즈’는 앞서 ‘과속스
캔들’부터 ‘써니’ ‘타짜-신의 손’까지 만드는
족족 전부 흥행으로 이끈 강형철 감독의 신
작이다. 1951년 전쟁 포화에서 잠시 비껴난
거제 포로수용소에서 춤을 통해 자신을 찾
고, 이념 갈등의 비극을 넘으려는 이들의 이
야기다.

저마다 150∼160억원대의 제작비를 쏟아
붓고겨울시장을공략하는만큼이들영화는
관객의 관심을 선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양
보도 없다. 예매율 순위가 뒤바뀔 때마다 경
쟁적으로이를알리는건‘귀여운’수준.특히
어떻게라도 기선을 제압하려는 속셈을 감추

지 못한 ‘스윙키즈’는 개봉일을 정해 두고도
이를 일주일 앞둔 지난 주말 ‘유료시사회’를
진행, 사실상 변칙개봉을 감행했다. 가뜩이
나민감한겨울성수기를바라보는영화계의
‘예민한여론’을한껏자극했음은물론이다.

경쟁이 이토록 치열해진 배경은 하필
19일 개봉하는 ‘아쿠아맨’의 영향도 상당하
다.제작사DC는경쟁관계인마블스튜디오
와 비교해 그간 국내서 이렇다할 반향을 일
으키지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상황이 다르
다. 팬덤이 두터운 아시아계 감독 제임스 완
이 연출을 맡아 강렬한 심해 스펙타클을 완
성했다.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‘19일 대
전’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작품과 주인공이
누가될지관심이집중되고있다.

이해리기자gofl1024@donga.com

마약왕 vs 스윙키즈 vs 아쿠아맨 ‘겨울전쟁’

스크린 대작들 내일 동시에 개봉
송광호·도경수·DC코믹스 3파전

뀫이윤미, 베이비박스 : “곧 출산을 앞둔 엄
마이기에 더욱 마음이 힘들었습니다”. 주
영훈의 아내 이윤미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
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글과 사진을 인스
타그램에 올렸다. 사진 속에서 이윤미는
만삭의 몸으로 갓난아기들을 돌보고 있다.
이 아기들은 베이비박스에 담겨 온 아기들
로 알려졌다. 베이비박스는 부득이한 사정
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산모가 아기를
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자다. 유기
되는 아기들의 안전을 위해 철제상자로 제
작한다. 이윤미는 내년 초 셋째를 출산할
예정이다. 만삭의 무거운 몸으로 기꺼이
아기 돌봄 봉사에 나선 이윤미의 마음이
훈훈하게 느껴진다. #근데베이비복스로알
고클릭한사람있을듯

뀫장백지, 셋째 출산 :
배우 장백지도 셋째를
출산했다는 사실이다.
원래 소문이 있었는데
사실로 밝혀진 것. 장백
지의 소속사가 웨이보
를 통해 공식인정했다.
이미 11월에 출산을 했

고, 또 아들이란다. 장백지는 이혼 후 이미
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다. 그나
저나 셋째 아이의 아빠는 누구? 그 이름은
백지 위에 적히지 않았다. #몰라요

“출산을 앞둔 엄마라 더욱 아팠다”

아빠는 누구일까

장백지

편집｜안도영 기자 do02@donga.com

꺞꺞꺞내가 왜 떴게?

베트남을 감동시킨 박항서 감독…이젠 돈잔치가 펼쳐진다

“베트남 영웅에게 보너스를 안길 재력가
는누구인가.”

베트남의새로운축구영웅으로떠오른박
항서(59)감독앞에놓인또다른선물은바로
푸짐한 ‘돈방석’이다. 현재로선 쉽게 가늠하
기 어려운 규모의 포상금과 보너스가 박 감
독을 기다리고 있다. 베트남 유력 재산가들
은 자신이 박 감독의 연봉을 대신 지급하겠
다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있고, 유수한 기업
들은 앞 다퉈 포상금을 내놓겠다는 뜻을 공

표한상황이다.
베트남 현지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, 박

감독이안을포상금규모는최소수억원에서
최대 수십억원에 이를 전망이다. VN익스프
레스는 17일 “베트남 자동차 기업 타코그룹
이 ‘2018아세안축구연맹(AFF)스즈키컵’정
상에오른베트남축구대표팀과박감독에게
각각 20억동(한화 약 9700만원·동은 베트남
화폐단위)과10만달러(약 1억1300만원)의포
상금을전달하기로했다”고보도했다.

이에 앞서 경제지 베트남비즈는 ‘어떤 부
동산 재벌이 베트남대표팀에 보너스를 전달
할까?’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 감독이
얻게 될 포상금 규모를 전망했다. 이 매체에
따르면, 현재 베트남수출입은행과 TP은행,

비나폰, 유로윈도우, 베그룹 등이 현금 지원
을 약속한 상태다. 베트남수출입은행과 TP
은행, 비나폰은 나란히 4800만원 상당의 포
상금을지원할계획이고,유로윈도우와베그
룹은각각 7000만원과 9000만원가량의보너
스를약속했다.

현물 지원 역시 줄을 잇고 있다. 아시아태
평양그룹은 박 감독을 포함한 선수단에게
2억원을 상회하는 빌라 사용권을 제공하고,
PHG록스는 선수단 가족들에게 1억700만원
상당의 스마트 도어벨 1000개를 선물한다.
현재 베트남축구협회로부터 3억원 가량의
연봉을 받고, 이미 현지 건설업체로부터 집
2채(하노이·다낭)를 선물 받은 박 감독으로
선더욱풍성한연말보너스를얻게됐다.

그야말로 인생역전이다. 한국에서 프로
지휘봉을잡는동안1∼2억원대의연봉에그
쳤던 박 감독으로선 약 십수 년 만에 180도
달라진 대우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. 2005년
경남FC 창단 감독을 거쳐 상주 상무와 전남
드래곤즈,창원시청에서지도자생활을이어
간 박 감독은 재임 기간 1억원에서 2억원 안
팎의 연봉을 받았다. 현재 연봉(약 3억원)과
크게 다르지 않지만, 이번 포상금 덕분에 감
독부임이후가장큰돈방석에앉게됐다.

한편 박 감독은 타코그룹의 포상금(1억
1300만원)을 불우이웃을 위해 쓰겠다면서
선뜻 기부했다. 베트남은 물론 한국이 박항
서 매직에 열광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
이다. 고봉준기자shutout@donga.com

베트남재벌들 “박항서보너스내가쏜다”
유수한 기업·재산가 거액꺠보너스 약속
2억원넘는빌라사용권 꺠등현물지원도
현지언론 ‘최대 수십억원 돈방석’ 전망

동남아시아 정상에 오른 박항서 감독(맨 왼쪽)과 베트남축구대표팀이 일군 또 하나의 기적은 바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포상금이다. 베트남 현지 대기업과 재력가들은 자국의 역사를 새로 쓴 영웅들에게 포상금을 지
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. 15일 스즈키컵 제패를 자축하며 기뻐하고 있는 베트남 선수단. 하노이(베트남) ｜ AP뉴시스


